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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혁

 안녕하세요, 24년 7급 교정직 합격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정직에 지원할 수험
생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법학과 피셋에 대한 아무런 베이스 없이 출발
했습니다.
  
 제 수험기간은 23년 7월 8일(시작) ~ 24년 12월 7일(면접), 총 15개월로, 초시에 한 번
에 합격하기 위해 처음부터 꽤 긴 기간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제된 실력으로, 
안정적으로 2차 시험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큼, 꽤 긴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긴 기
간으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고, 다만, 수험생마
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한 그 기간, 여러분이 시작한 그 시기
가 가장 적정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3년 7월 기준 박문각 공무원 7급 전원합격반 현장 강의를 들어갔습니다. 기본 이론
을 공부할 때는 현강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약 4개월). 11월부터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사서 근처 학교 도서관을 다니면서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등교ㆍ하교하거
나, 밥 먹는 시간에는 커리큘럼에 따르는 인강을 귀로 들으면서 독학한 것을 환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방식이 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독학할 때 생각한 부분과 
집으로 돌아가면서 강의로 들었던 내용을 비교하면서, 내가 오늘 잘 공부했나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물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강은 껐습니다. 인강을 통해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느낌
을 주기 싫었습니다.

 피셋은 초반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하다가,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늘렸고, 7월에는 
피셋만 공부했습니다. 그 전에 전공과목 내실을 잘 다졌으면, 1달 동안 공부를 안 한다고 
까먹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반에 피셋 시험을 집에서 봐 보시고(시간 고
려해서 실전처럼), 처음에 나오는 점수에 따라 공부량을 적절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초반에 평균 72점이 나왔고, 80점 이상을 목표로 피셋 공부량을 잡았습니다.

 전공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합격을 한 저의 사례는 하나
의 사례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이 곧 올바른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는 
기본서를 봐라, 누구는 기출문제만 봐라, 이렇게 말들이 많지만, 수험생인 여러분이 주체적
이고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평소에 기출문제 50% + 기본서 50%의 비중으
로 공부하고, 최종적으로 기본서에 단권화를 해서 기본서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수험생인 
여러분은 자신의 중요한 사항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인 만큼, 혹시 누군가가 
틀렸다고 비난할지라도,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방식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완벽한 오답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출문제를 버리는 것은 완벽한 오답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제해서 만든 최고의 문제들이고, 또, 여
러분들이 실전에서 마주하게 될 최종 관문이기도 합니다. 기출문제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험생으로 있으면서, 짧게라도 운동은 반드시 해주시고(체력 
시험 때문이 아니라, 수험 체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체력 시험을 위한 연습은 필기시
험 끝나고 한 달 정도 바짝 연습해도 충분합니다. 운동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신감 잃지 말고, 때로는 과감하게 자신의 방식을 밀고 나가고, 또 그런 자기 자신
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틀렸다 싶어서 그때야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
도, 아직 시험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과
대평가하지 마시고, 힘들다 싶으시면 휴식을 취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오늘은 그만해야겠
다 싶으면 그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용기입니다. 어설프게 ‘아 
해야 하는데!’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애매하게 공부 끝내놓고 이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최종 목적지까지는 체력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휴식하거나 노는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상관없을 겁니다. 수험을 크게 
보세요. 딱히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최종 결과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고작 숫자 조금 더 높다고 이런 글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
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적어도 수험에 있어서는, 자신을 잃지 말고, 오직 앞만 보지 말
고,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 있게, 다만 꾸준히 목적지에 다가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약
1. 수험기간이나 공부 시작 시기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의 기간ㆍ시기가 곧 정답이다.
2.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결정하면 된다.
3. 그래도 기출문제는 메인이다. 
4. 너무 앞만 보지 말고, 적절한 휴식과 오락을 겸하여 수험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5. 운동은 꾸준히, 체력 시험은 단기간 바짝 연습해도 충분할 것. 사람마다 연습 기간 다름.
6. 오늘 하루가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비추천.
7. 많이 보다는 꾸준히


